
미국과캐나다의북미지역셰일가스생산급증은세계에너지시장을근본적으로바꿀핵심적인요인

으로셰일가스혁명이라고평가되고있다. 미국에서셰일가스의생산량이급격하게늘어나추가로생산된

가스가우리나라가작년에소비한전체천연가스의약6배에이르고있다. 천연가스뿐만아니다. 미국은

새로운원유도추가로엄청나게쏟아내고있다. 이러한놀라운변화가불과 5년사이에일어난일이다.

미국은이미세계최대가스생산국이되었으며, 수년후에는사우디와러시아를제치고세계 1위석유

생산국으로발돋움할것으로전망된다. 아울러미국의석유수출도논의되고있어향후국제에너지시장이

큰영향을받을것이다.

셰일가스는미국의에너지가격을현저하게낮추면서에너지를많이쓰는제조업의르네상스를가져오고

있다. 미국의산업생산과고용에파란불이켜지게하는원동력이되고있다. 미국이에너지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변화하는것은역사적으로유례가없는새로운경험이다. 이는더나아가국제정치와시장

질서에거대한변화가닥칠것임을예고하고있다. 미국이에너지를수출한다는것은자국의힘으로유가를

움직일수있는‘생산조정국(swing producer)’으로서파워를가질수있다는의미로, 셰일가스수출을

기반으로한미국의영향력은더욱커질수있다.

전통적가스수출국인중동과캐나다, 그리고러시아등의국가들도셰일가스혁명의여파에대응하고자

고심하고있다. 벌써산유국들과미국간에미묘한입장차이가표출되고있다. 셰일혁명으로에너지자립을

확보하게된미국과중동의존도가크게높아지고있는중국이중동을배경으로외교적경쟁을벌어지고

있다. 석유와가스수송의요충지인흑해와크리미아반도의국제정세도에너지문제에대한이해없이

설명하기어려운일이되고있다.

최근세계에너지시장의중심이동,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접근성강화가글로벌이슈로대두되면서

글로벌에너지협력을주도할새로운거버넌스구축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다양한에너지거버넌스

그룹들이존재하지만에너지부문환경변화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체계를갖추고있지못하다는평가가

지배적이기때문이다.

특히역사적으로석유공급의불안정성이중동정세변화와같은국제정치적문제와밀접하게관련되어

있다. 크리미아 사태 이후 국제정치와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에너지 최대소비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동아시아국가들과독점적으로에너지를공급해온중동과의관계가변화되고있다.

이러한현상황을고려할때어느때보다도국제협력의강화가중요한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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